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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전주시 선정
- ’22년 중국에서 열리는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통해 3국 문화도시 공식 선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17일(금)에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전주시로 선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5월, 중국 

상해)에서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는 전제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감상’의 정신을 실천하자는 데 합의하고, 매년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역대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현황
- ’14년 :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 ’16년 : 제주, 나라, 닝보
- ’18년 : 부산, 가나자와, 하얼빈
- ’20년 : 순천, 기타큐슈, 양저우 
  * 코로나19로 순천, 기타큐슈 ‘21년 순연

- ’22년 : 경주, 오이타현, 지난·원저우

- ’15년 : 청주, 니카타, 칭다오
- ’17년 : 대구, 교토, 창사
- ’19년 : 인천, 도쿄 도시마구, 시안
- ’21년 : 순천, 기타큐슈, 사오싱·둔황
 * 진한 글씨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도시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앞으로 그동안 쌓아온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동아시아 영화특별전, 동아시아 정원문화전, 

동아시아 음식문화축제, 동아시아 전통·세계 음악 공연 등 기존의 문화 

예술사업과 연계한 교류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또한 동아시아 교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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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한·중·일 청년 학술대회, 동아시아 무형유산박람회 등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국도 설치해 개‧폐막식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관을 

운영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민탐방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연중 이어갈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23년에 우리

나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 

중심도시 전주시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세계 문화·관광도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이 선정한 각 문화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